	수정란 활용 쌍자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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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란 이식기술 

	 
	  암소는 아무리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한번의 발정주기에 1개의 난자밖에 배란이 안되므로 한 마리의 송아지만 임신하여 분만하게 된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능력이 아주 월등한 자손을 빨리 증식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전적으로 고능력의 암소에서 한번의 발정주기에 여러개의 난자를 인위적으로 배란시켜 이를 자궁밖으로 채란하고 보통 능력의 암소 자궁에 이식한다면 이들 보통소에서도 고능력의 자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기술을 수정란 이식 기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보통능력의 젖소가 일년간 우유를 생산하는 양은 약 6,000㎏인데 미국이나 일본에는 일년에 20,000㎏이상 생산하는 젖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우량하다 하여도 1년에 한번 평생에 7~8두의 송아지밖에 분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런 고능력의 암소에 배란을 많이 하게 하는 호르몬을 처리하여 수정란을 대량으로 3~5년간 채란하여 보통의 암소에 임신시키면 20,000㎏ 이상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를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수정란 이식기술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많은 연구와 가축 개량등에 산업적 이용을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실용화를 위한 첫 시도를 하고 있다. 

	 
	 
	 
	 
	 
	 

	 
	2.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한 한우 쌍자생산

	 
	  소의 쌍자생산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과거에는 호르몬 처리에 의한 방법을 많이 연구했으나, 이는 결과의 불균일에 인한 부작용이 많아 최근에는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이 방법은 호르몬 처리에 의한 쌍자생산기술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우선 정상적인 발정주기를 가진 건강한 암소 즉 수란우를 선정하고 발정주기 제 7일째 직장검사를 통하여 황체형성이 잘 되어있는 경산우에 양질의 수정란을 양쪽 자궁각에 각각 1개씩 이식하거나, 혹은 황체가 존재하는 쪽의 자궁각 선단에 2개 이식하여 쌍태를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이용되는 수정란은 양축가가 원하는 한우, 육우 혹은 젖소등의 품종을 선택할 수 있고 2개의 수정란만을 이식하였기 때문에 쌍자이상의 임신될 확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정란 2개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연구는 쌍자생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상당히 정교한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태율과 수정란의 다량확보가 어려워 실용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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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우에 한우 정액으로 인공 수정                  시키고 젖소 수정란 1개를 추가                  이식하여 한우·젖소 쌍자 송아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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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한우에 한우 정액으로 인공 수정시                 키고 한우 수정란 1개를추가 이식하                여한우 쌍자송아지 생산 

[image: image6.jpg]



        그림 3. 젖소에 젖소 정액으로 인공수                 정시키고 한우 수정란 1개를 추가                 식하여 젖소·한우 쌍자송아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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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체외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용 수정란       
 

 



	 
	 
	 
	 
	 
	 

	 
	 
	나. 인공수정후 수정란 추가이식에 의한 쌍자생산

	 
	 
	  쌍태 임신 방법중 호르몬 처리방법은 3태 이상의 다태문제가 있고 수정란 이식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태율과 수정란의 확보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인공수정한 암소에 수정란을 1개 추가이식하여 쌍자를 임신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인공수정도하고 수정란 이식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장 높은 수태율을 기대할 수 있다(표 1). 

	 
	 
	 
	 
	 
	 

	 
	 
	표 1. 년도별 수정란 이식 및 쌍자 분만성적

	 
	 
	년도 

이식두수
(두)　 

임신두수
(두)　 

수태율
(%) 

쌍자 생산두수
(두)　 

쌍자분만율
(%) 

1991 
1992 
1993 

111 
166 
170 

54 
97 
106   

48.7 
58.4 
62.4 

11 
24 
22 

20.4 
25.3 
20.8 

계　 

447

257   

56.5

57

22.2



	 
	 
	자료 : 축산연(1994) 

	 
	 
	 

	 
	 
	  인공수정후 수정란 추가이식 방법에 의한 한우 쌍둥이 생산 연구는 전국 6개지역의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때 사용한 수정란은 체내 수정란을 동결보존한 것을 융해하여 이식하였다. 
  우리나라 한우의 쌍자생산율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으나 일본의 화우보다도 다소 낮은 1%미만이 아닌가 추정하며 이 경우 수정란 이식에 의해 적어도 20배이상의 쌍자 생산율을 높일 수 있음을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만일 30%이상의 쌍자를 생산할 수 있다면 송아지 생산비를 21%나 절감시킬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3.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 쌍자생산 실용화 추진방안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생산은 매우 매력적이었으나 그간 실용화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농가에서의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필자등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체외수정란 대량생산 및 동결수정란을 융해후 동해방지제의 제거없이 인공수정하는 방법과 똑같이 직접이식하는 직접이식법을 개발하므로서 수정란 이식기술의 농가에까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겠다. 
  즉 체외 수정란의 직접이식에 의한 한우 쌍자 농가실증시험에서 기존의 체내 동결수정란의 융해후 3단계 동해방지제 제거후 이식시 수태 및 쌍자생산율에서도 차이가 없어 앞으로 이를 농림수산부 정책사업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양축농가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